
초빙 편집인의 글 ｢정부학연구｣ 제24권 제1호(2018)

신공공성 공공가치 사례분석

<정부학연구> 2016년 4월호(제22권2호) 특별 기획논문으로 “뉴노멀시대 신공공

성 탐색”을 발표한 이후, 저성장, 저물가, 고실업의 뉴노멀시대의 행정환경은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적 흐름과 맥락속에서 뉴노멀 행정환경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새

로운 행정환경에 정부의 역할은 무엇이며, 행정이 추구해야 할 공공가치는 어떻게 변

화될 수 있으며, 그 변화과정에 부가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새로운 공공가치는 무엇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중요함에도 여전히 산발적이며 종합적인 논의에 이르

고 있지 않다. 

특히, 최근 급속히 진행되고 인공지능 기술혁신에 바탕을 둔 기계학습(ML)기법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확대에 따른 새로운 공공가치 논의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더

불어 최근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범위와 정부의 관여에 대한 지대한 

논란이 진행 중이다. 이는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정부의 역할과 행정이 추구해야 할 

공공가치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절실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정부학연구 기획논문 두 편에서는 최근 인공지능기반 공공

서비스 확대에 따른 공공가치를 구체적인 사례를 분석하여 어떠한 공공가치가 새롭게 

검토되고 고려되어야 하는지 논의하였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문화예술 활동에 대

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부산국제영화제 사례분석을 통하여 검토하였다. 

첫 번째 논문(이제복･최상옥)은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른 인공지능기반 

공공서비스의 개념과 특징을 소개하고, 그것이 기존에 논의된 신공공성 공공가치와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소개하였다. 인공지능 ML기법을 도입･적용하고 있는 공공서

비스 사례를 자동화서비스, 예측서비스, 적발･규제서비스로 구분하여 분석하여 새로

운 기술진보에 따른 행정 환경 변화에 따른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공공가치를 신

공공성에 근거한 공유된 책임성, 종합적 다양성과 적극적 중립성 등을 중심으로 새로

운 공공가치의 보완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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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논문(송유정･이용숙)은 2014년 이후 위기를 맞고 있는 부산국제영화제의 

위기 원인을 분석하고, 적극적 중립성의 관점에서 위기 극복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 

논문은 국가에 의해 어떻게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가치로서 적

극적 중립성에 위배되고 있는지, 그리고 문화공공성이 훼손되는 구체적인 과정을 분

석한 후, 부산국제영화제 위기 극복의 전제 조건으로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국가의 적

극적 중립성에 근거한 “간섭 없는 지원”이 제도화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 

향후에는 뉴노멀시대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롭게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서 정

부의 역할과 행정이 추구해야 할 공공가치로서의 신공공성 공공가치에 대한 실증분석

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본 기획 논문의 사례분석이 이어질 실증분석의 토대가 될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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